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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paper focuses on understanding what kind of experience the women leadership education can 
provide for adult learners and how the learners grasp a characteristic of a women leader. For this, the 
research interviewed learner who complete the women leadership course at the P center in Busan. To 
this end, it is discussed in two sides. One side is about educational experience, the other side is about 
leadership.   

In the aspect of former approach, the leadership education shows the characteristic which is much 
closer to the meaning of the education itself rather than that of leadership. It not only put much 
emphasize on the recovery to the self but also shows the relation-oriented characteristic like building 
up social net-work. In the aspect of the latter, by connecting the woman and leader, women expects 
they wish to be a 'trustful leader'. For them, 'trustful leader' is the true leader. In addition it also 
means 'charismatic leader', 'servant leader', 'the leader with member to growth' and 'the leader with a 
rational and reasonable'. 

Although women acknowledge that women leader's authority and power is important for the 
realization of the real equality of women, at the same time, however, they worry about the possibility 
that this leader become a kind of a 'power-oriented leader’ which causes conflict and suppress the 
weaker. This study argues that we need to concentrate more on the new perspective which focuses on 
the sharing and bordering occurred in inner gender rather than the former approach which focuses on 
the difference between gend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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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여성의 사회활동이 다양한 영역으로 점차 확대

됨에 따라 여성의 인적자원개발 및 역량강화, 여

성리더십 향상 등과 관련한 교육 및 훈련 프로그

램들이 대학 평생교육원, 여성관련 평생교육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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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사회단체 등을 중심으로 점차 확대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여성들의 교육적 경험의 양적 증가

에 대한 관심에 비해 실질적인 교육적 경험에 관

한 유용성을 제고하는 논의는 여전히 부족하다.

말하자면 주로 데이터에 입각한 경험-분석적 연

구가 이루어짐에 따라, 성인 학습자들의 교육적

경험의 독특성과 삶 속에 수용된 교육적 의미를

통한 의식 변화 등과 같이 내적 관점에서의 체험

을 이해하고 공식화하는 논의는 거의 전무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부산 지역 P기관의 여성리

더십교육과정을 이수한 성인학습자들의 교육적

경험을 토대로 이들은 어떤 경험을 했으며, 그

경험의 특성은 어떠한지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최근, 전통적으로 남성들의 전유물처럼 여겨왔

던 리더십과 관련(Mills & Tancred, 1992)하여,

여성의 관점에서 리더십을 새롭게 재조명해야 한

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왜냐하면, 그동안

상명하달식의 위계적 관계에 의해 수행되어 온

강제적 조직이 지속적인 성장과 발달을 저해한다

는 인식을 가짐으로써, 자발적인 참여와 동기를

이끌어낼 ‘사람을 계발하는’ 리더십(기존에는 ‘사

람을 활용하는’ 리더십)에 관심을 기울이며 기존

에 등한시 되어왔던 여성들의 특성에 관심을 가

지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여성 리더십, 서번트 리

더십, 변혁적 리더십, 문화적 리더십, 윤리적 리

더십, 참여적 리더십 등의 구성요소인 돌봄(caring),

섬김(Servant), 공감(empathy), 치유(healing), 설득

(persuasion), 통찰(foresight), 구성원의 성장(commitment

to growth), 공동체 형성(community building)

등과 같은 ‘온유적인 가치’들에 주목하기 시작했

다. 예를 들면, 다양한 조직 속에서 성공적인 리

더가 된 4명의 여성들을 관찰한 연구에서는 그들

의 리더십에서 공통적인 패턴 4가지인 인간관

계 유지 우선권, 타인과 정보 공유, 다측면적인

정체성, 일과 가정의 통합적 책임감을 밝혀냈다

(Helgesen, 1990). 또한 고등학교 여교장 17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그들이 여성리더의 리더

십 특성을 정서적 에너지 영역을 사용해 구성원

들과 함께 일하며 구성원들 속에서 모든 성장을

키워 나가고, ‘호혜적인 이야기’를 통해 구성원과

‘함께’ 이야기하고 구성원과의 소통을 통해 의사

결정을 하며, 공동체적인 변화에 초점을 두고, 사

회적 네트워크를 촉진하는 데 관심을 가짐을 드

러내고 있다(Hurty, 1995).

이러한 연구들에서 보여주고 있는 여성 리더들

의 특성들은 자칫 일반적으로 젠더분리적 측면에

서 여성의 이미지들을 재현, 리더십을 규정하는

것으로 보여질 수 있다. 왜냐하면, 이러한 특성들

은 ‘젠더-중립적’인 특성이라기보다는 ‘젠더-포함

적’1)인 특성으로써 이해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보다는 오히려 문제의식에 따라 어떠한 실천

적 특성을 나타내는지에 더 주목할 필요가 있다

(Freedman, 2002). 강형철 외(2004)는 남녀의 리

더십 행동에 차이가 있는지를 밝히기 위해 가장

많이 사용되는 행동 유형이 구조 주도(initiating

structure)와 배려(consideration)라고 설명한다.

이때 이 두 개념은 서로 상반된 개념으로써 구조

주도는 과업 주도, 성과지향, 생산성 지향 등과

유사한 개념이며, 배려는 인간중심, 사회적, 관계

지향적, 고려적 등의 용어와 비슷한 개념이다. 대

다수의 연구자들은 남자는 과업 주도적 행동을,

여자는 배려적 행동을 보인다는 견해를 밝히며,

젠더분리적 특성을 강조한다. 그러나 최근에는

이러한 특성에 대한 이견들이 제시되고 있다. 예

를 들면, 여성이 남성보다 과업지향적 행동을 적

게 나타내는 것으로 인지될 뿐이지 사실이 그렇

다고 단정지을 수 없다는 것이다(강형철 외,

2004). 이와 같은 맥락에서 Hall(2000)은 어떤 문

화에서는 남성에 의해 제시되는 행동이 다른 문

화에서는 여성적인 것으로 분류될 수 있다고 강

조한다. 특히, 그는 모든 문화는 남자와 여자를

구별하는데, 특정한 행동 패턴이 한 성과 연관되

1) 여기서 ‘젠더-포함적’이라는 의미는 여성 대 남성이라는 대

립적 구도에서 여성성과 남성성을 고정화시키거나 특정한

성질이 여성적이거나 남성적인 것으로 정의되는 것을 해

체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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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다른 성으로부터는 배제되는 경우가 일반적이

라고 설명한다. 즉 문화적 차이에 따라 젠더적

특성이 다르게 인식될 수 있으며, 이는 권력의

차이를 함의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덧붙여, 동성

속에서도 이러한 권력과 소외의 현상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배제해서는 안된다. 흔히, 미래는

돌봄, 관계성, 지지, 감정이입 등을 바탕으로 대

화와 조정에 능력이 뛰어난 여성들이 리더로서

각광받게 될 것이라고 예측한다. 그렇다고 그동

안 편향된 힘에 의존해 왔던 가부장적인 남성지

배 사회의 변혁을 고하게 될 것이라는 생각은 시

기상조일 것이다. 왜냐하면, 사적 영역이 공적 영

역으로 이동함에 따라 젠더적 측면에서 권력의

이동과 함께 젠더 내적 측면에서의 권력의 층화

또한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여성의 삶을 재

단하는 힘들의 근거2)가 때로는 모순적 특성을

나타내며 권력에 굴복하는 것으로, 또 다른 억압

적 기제로 활용되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여성과 리더십에 관한 논의는 젠더적 차

원에서 접근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리더의 자

질을 여전히 남성적 가치 체계라고 일컫는 요인

들에 근거한다면, 이는 특권적 젠더 범주에 동화

시키는 오류를 되풀이할 수 있다. 그로 인해 여

성적 특성이라고 일컫는 요인들은 열등하게 다루

어지거나 배제시켜 버릴 수 있다. 특히, 변화하는

사회 속에서 리더십에 관한 새로운 요구는 ‘평등’

과 ‘차이’에 관한 논쟁을 넘어 ‘평등’과 ‘정의’에

기초한 타인에 대한 책임감과 권한부여에 관한

것이다. 말하자면 ‘돌봄(또는 배려)’과 ‘신뢰’를 바

탕으로 한 참여적이고 민주적인 리더십을 요구한

다. 그리고 이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것은 일반

적으로 여성의 특성이라고 범주화하며 주변적 위

2) 김양희(2006)는 일반적으로 여성주의가 중시하는 가치인

상호의존과 협동, 자양, 지원, 참여, 자기결정, 임파워먼트,

개인적․집단적 전환 등과 이러한 가치를 실천하기 위해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는 타인과의 협동과 상호작용을 통

한 학습, 민주성과 참여증진, 부하 직원의 세력화 증진, 자

양과 보살핌 증진, 전환적 결과 구축 등은 여성의 삶을 재

단하는 힘들의 근거가 된다고 설명한다.

치에 고정화시켜왔던 ‘여성적인 것’에서 찾을 수

있다는 점에서 젠더는 ‘분리의 측면’보다는 ‘다양

성과 조화’의 측면에서 고려되어져야 할 문제이

다. 그러나 ‘여성’과 ‘리더십’을 연결하는 논의는

‘여성주의’를 하나의 통합된 개념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것과 같은 해체적 특성을 지니고 있다. 자

칫 개념의 통일성이 다른 대상자들을 배제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 있는 모순을 가질 수 있다3). 비

록 개념적 모호성이 "불편함의 반영(reflexivity of

discomfort)"(Pillow, 2003; 192)일지라도, ‘젠더’

그 자체 속에 숨겨진 권력의 흔적이 학습과 네트

워크를 통해 발현 또는 강화되면 때로는 모순적

자세를 취하게 만들지도 모른다는 점에서 개념의

통일성보다는 여성들의 삶 그 자체에 대해 관심

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이러한 맥락 속에서 본 연구는 어떠한 명제에

대해서도 확신하지 않는 열려진 사고로써 “성인

여성학습자들은 리더십교육을 통해 어떠한 인식

을 가지게 되었는지?”, 그리고 “성인여성학습자

들이 보는 여성 리더의 특성은 무엇인지?”에 대

해 묻고자 한다. 이러한 논의는 진정한 리더십을

발휘하기 위해 ‘여성과 리더’의 결합이 어떻게 전

개되어야 할지를 모색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Ⅱ. 연구 방법 및 절차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여성리더십교육이 성인학습자들에게

3) 일반적으로 ‘여성’과 ‘리더’는 ‘여성리더’, ‘여성적 리더십’,

‘여성주의적 리더십’이라는 세 가지 개념이 혼재되어 사용

되고 있다(장필화, 2004). ‘여성리더’의 개념에서는 여성리

더십의 개념을 여성의 권력획득과 사회참여로 보는 관점

이며, ‘여성적 리더십’의 개념에서는 보살핌의 원리, 비권

위주의적이고 관계지향적 성향인 ‘여성적’이라는 특성을

반영한 리더십 유형으로 보는 관점이며, 그리고 ‘여성주의

적 리더십’의 개념에서는 여성이냐 남성이냐를 떠나서 리

더 위치에 있는 사람이 자신의 리더 역할을 통해 여성주

의적 가치를 실천하고 여성주의적 목표를 달성하는 방향

으로 협력해 나가는 특성을 반영한 리더십 유형으로 보는

관점이다(김양희,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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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떠한 변화를 가져왔으며, 여성들이 보는 여성

리더의 특성은 무엇인지를 이해하기 위해 인터뷰

를 중심으로 한 사례연구이다. 이를 위해, 부산지

역 P기관에서 운영하는 여성리더십교육과정(3개

월간, 100시간 이수)을 수료한 성인학습자 총 15

명을 선정4)하였다. 연구대상자들은 2009년 상반

기 또는 하반기 동안 여성리더십교육과정을 경험

한 성인학습자들 중에서 적극적이고 활동적인 성

향을 가진 학습자들로 이루어졌다. 연구대상자의

선정은 두 측면에서 이루어졌다. 하나는 본 연구

자가 P기관의 여성리더십교육과정에 참여한 경험

을 통해 동기생들의 특성을 파악하여 선정한 것

이며, 다른 하나는 동문회의 추천을 받아 선정하

였다.

연구대상자들의 일반적 특성은 <표 1>과 같이,

연령으로는 30대 2명, 40대 10명, 50대 3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학력은 12명이 대졸이상이었다.

직업 분포로는 회사원 4명, 주부 4명, NGO활동

가 1명, 전문강사 2명, 구의원 1명, 학원장 1명,

사업가 1명, 전통요리전문가 1명 등으로 다양한

직종에 종사하고 있었다. 그리고 연구대상자들의

비밀보장을 위해 이름은 가명을 사용하였다.

2. 연구절차

인터뷰는 본 연구자가 참여한 여성리더십교육

과정의 동기와 선배들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그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신뢰로운 관계 속에서

자연스럽게 라포(rapport)가 형성되어 진솔한 이

야기를 담아낼 수 있었다. 연구대상자들에게 사

전 양해를 구해 인터뷰 내용을 녹음기를 사용하

여 녹음한 후, 녹취한 내용을 전사하고, 그 기록

을 문서로 옮겨서 문서를 분석, 범주화하는 과정

을 거쳐, 재투입하는 형식으로 필요한 자료를 수

집해 나갔다. 아울러 인터뷰과정 중에 연구대상

4) 15명 가운데, 구혜숙, 성희영, 이미연의 인터뷰 내용은 본

고의 맥락상 적합하지 않아 제외하였음.

순번 성 명 연 령 학 력 직 업

1 권연희 30대 초반 대졸 NGO활동가

2 이성희 30대 중반 대졸 회사원

3 김향숙 40대 초반 대졸 회사원

4 서영희 40대 초반 대졸 주부

5 구혜숙 40대 초반 박사과정수료 전문강사

6 성희영 40대 초반 대학원 재학 전통요리전문가

7 백미정 40대 초반 대졸 주부

8 오연숙 40대 초반 대졸 주부

9 차이영 40대 중반 전문대졸 회사원

10 석미자 40대 중반 박사과정수료 전문강사

11 이미연 40대 후반 대졸 구의원

12 최영미 40대 후반 대졸 주부

13 옥경숙 50대 초반 대졸 학원장

14 정민기 50대 초반 고졸 회사원

15 홍경미 50대 중반 전문대졸 사업가

※ 2010년 5월 현황

〈표 1〉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자가 특정한 반응을 보이거나 표정, 몸짓들을 기

술하는 등 면담하는 과정 중에 발생하는 특이한

반응들에 대해서는 간단히 메모를 하여 인터뷰

내용 분석에서 의미의 맥락을 이해하는 데 사용

하였다.

인터뷰는 2010년 6월 한 달 동안 진행되었다.

연구대상자들 중 11명은 개별 인터뷰를 1회씩

1~2시간 동안에, 그 외 4명은 연구대상자들 간에

사전에 서로 친밀한 관계가 형성돼 있어 그들의

요청으로 2명씩 집단인터뷰를 2~3시간 동안에 진

행하였다. 2명을 대상으로 한 집단인터뷰는 동일

한 교육기관에서 동일한 교육과정을 이수했다는

공감대 형성으로 보다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성인학습자들의 지난 학습경험을 기억해 내는데

많은 도움을 제공해 주었다. 인터뷰는 특정 장소

에 한정하지 않고, 연구대상자의 편의와 바쁜 일

정을 고려하여 사무실, 조용한 식당, 가정집 등에

서 이루어졌다.

연구문제를 위한 질문은 본 연구주제와 맞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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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인터뷰 초기에는 일반

적인 사항으로 이름, 성별, 연령, 학력, 경력 등으

로 구성하고, 보다 구체적인 사항으로는 참여동

기, 여성리더십교육 경험이 주는 의미, 여성리더

십교육 참여 이후 삶의 변화, 차세대 여성리더에

게 요구되는 리더십 역량 등을 파악하였다. 또한

인터뷰는 연구대상자들의 주관적 경험에 대한 내

면의 심층을 도출하고자 주로 비구조화된 질문으

로 진행되었다.

3. 자료분석

현상학은 인간 행동의 본질을 인간의 경험을

이해하는 것에서 출발하여 그 경험의 내부에 있

는 의미와 본성, 본질적인 구조를 탐색하는 이론

이다. 현상학적 접근에 기초한 자료분석은 주로

van Manen과 Giorgi의 관점을 따랐다. van

Manen(1990)은 살아있는 경험을 그 본질에 대한

문장표현으로 전환하도록 연구자가 탐독, 반영

및 기술, 재기술 과정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현상

학적 분석에 대한 Giorgi의 기본 단계는 구술자

료 수집하기, 자료탐독하기, 자료를 몇 가지 종류

의 부분으로 분해하기, 연구자의 학문적 관점을

적용하여 자료를 재진술하고 구조화하기, 학자

집단과의 대화할 목적으로 자료를 합성하고 요약

하기 등이다(신경림, 2007).

본 연구는 ‘사물 그 자체로 돌아가라’는 현상

학적 접근법에 충실하고자 연구자의 선입견과 편

견을 최대한 배제하고 현상의 본질을 파악하고자

노력하였다. 왜냐하면, 현재로써 체험하는 것은

항상 그 안에 이미 현재화되어 버린 것에 대한

기억(Dilthey, 2005)이기 때문이다. 이에, 연구자

는 연구대상자들이 그 순간 그 자체의 삶에서 해

석되어진 경험의 내적인 연관성을 찾아내고, 그

것이 맺고 있는 체험들을 이해하고자 하였다.

자료분석은 전사된 자료를 여러 번 읽으면서

주제와 관련된 의미 있는 진술들을 끌어내고, 각

각에 대해 고유번호와 제목을 부여하였다. 그리

고 주제별 분류를 통해 범주화한 후, 기술 및 분

석하였으며, 동료연구자들에게 확인하고 해석하

는 과정을 통해 분석된 내용의 신뢰도를 확보하

였다.

마지막 글쓰기 과정은 지속적인 반성적 사고와

맥락적 민감성을 동반하는 과정이었다. 성인 여

성들은 젠더에 기초한 자아의식을 가진 집단으로

써, 드러내는 언어와 숨겨진 언어 간에 차이가

있었다(과거, 현재, 미래의 용어를 혼용해서 쓰며,

질문에 대한 회피와 누락을 빈번하게 사용하며,

질문과 상관없는 방향으로 이야기를 몰아가는 것

과 같은 행동으로 자신들의 진실된 이야기를 드

러내는 것을 꺼려 함). 따라서 그들의 삶 속에서

젠더라는 범주가 어떠한 작동을 하는지에 대한

맥락적 민감성을 가져야만 했다. 또한 지나치게

왜곡된 해석으로 흐르지 않기 위해 기존의 문헌

을 참조하고 질문을 통해 재확인하는 절차를 반

복적으로 해 나갔다.

Ⅲ. 잃어버린 자아를 찾아서...

페미니즘에서 말하는 ‘여성’은 보편적인 주체

가 아니라, 지향과 가치 및 목표를 공유하는 하

나의 사회적 집단으로 간주된다(이상화, 1999;

174). 여성리더십 교육을 통한 여성 개별 경험의

차이를 배제하지 않고도 ‘여성’이라는 범주를 사

용하여 그 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 것은 이 때문

이다.

1. 나 자신을 찾아가는 길에서...

성인 여성학습자들에게 리더십 교육은 ‘리더십’

그 자체에 대한 의미 이전에 인간학적인 의미에

서 교육적 영향을 가진다. 말하자면 자기성찰, 자

기반성을 통해 잃어버린 나를 회복하는 과정이

다.

가. 자신감 회복

다음은 소외5)된 일상생활로부터 자신감을 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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득(또는 회복), 자신 속에 숨겨져 있던 가능성을

응시하는 것을 보여준다.

사례 1) 리더십교육은 나에게 음, 정리를
주는 과정이에요...... 아침에 출근해서 저녁에
퇴근하고, 또 저녁에는 집에 가서 아이들 돌보
고. 정리할 시간이 없어요. 항상 일이 있기 때
문에. 시간은 빨리 가는데 뭐 하는지는 모르고
일주일 가고, 한 달 가고, 일 년도 가고. 그렇
게 계속 살았어요...... 그냥 집에서 이렇게 쉬는
게 아니라 교육받으러 다니면서, (교육 받으로)
가는데 좀 생각하고 (교육) 받고나서 오면서 생
각하면서 어, 이제, 뭐라 그럴까. 지금까지 살
아왔던 인생을 제대로 내가 산건가 진짜 반성
많이 했어요...... 이런 리더십교육을 받은 경험
으로 인해서 내 마음이 조금 여유로워지고 그
리고 자신감이 생기지 않았나......(이성희, 30대
중반, 회사원)

사례 2) 나 자신을 보질 못하니까 불안하
고 그런 게 항상 있었는데, 여기 와서 과정 하
나하나 들으면서 나 자신을 바로 보게 된 거예
요. 결국은 나도 이만하면 어느 정도는 그래도
괜찮게 살아왔고, 괜찮게 하고있다 라는 그런
자신감이 생겼어요...... 제일 중요한 건 정말 나
를 바라볼 수 있게 되었고 나를 조금씩 사랑하
면서 알게 되었고 편안해지면서 자신감이......
내가 나를 알게 되니까 자신감이 생기더라구
요. 그 동안 없었던 자신감이......(차이영, 40대
중반, 회사원)

위의 사례들은 학습자들이 주체적 자아로서 자

신감을 회복하는 과정을 보여준다. 이는 여성들

만이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라면 누구나

추구해야만 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

부장적 사회 속에서 여성들의 일상은 <근본 근심

(fundamental anxiety)>6)이라고 일컫는 익숙한

5) Hsserl의 관점에서 소외는 인간이 가진 본래적인 삶의 의

미가 상실된 상태를 일컫는다(Lefèbvre, 1998; 48-81 재인

용). 본 고 역시 Hsserl의 소외에 대한 관점을 받아들여

여성들이 그동안 ‘여성다움’, 또는 ‘여성적 윤리’라는 고정

적 틀 속에서 주체적 존재로서 그리고 사회적 존재로서

여성 자신의 목소리를 스스로 가두어버렸다는 것을 강조

한 것이다.

6) Schütz는 죽음에 대한 인식,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같은

기본적인 경험을 원초적인 경험이라고 하며, 이를 <근본

근심(fundamental anxiety)>이라고 불렀다. 그는 이로부터

것들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리더십 교육은 성인 여성 학습자들이 그동안 당

연하고 자연스러운 것으로 받아들여졌던 일상에

서 벗어나, 삶에 대한 정리와 반성을 통해 진정

한 자아를 찾아나가는 통로가 되고 있음을 보여

준다.

나. 이타주의적 삶으로의 터닝 포인트

어떤 행위자가 보살핌의 윤리적 이상을 실현시

키기 위해서는 그와 특수 관계에 있는 가족이나

친우가 아닌 사람들과도 보살피려는 마음을 갖고

관계를 맺어야 한다. 이렇듯 자연적인 보살핌의

성향을 넘어서는데 필요한 것이 “윤리적 보살핌

의 성향”(허란주, 1999)이며, 타자중심적 이타주

의적 삶이다. 그리고 이러한 성향은 자신에 대한

강한 신뢰와 의지, 그리고 선택의 소산이다.

사례 3) 사실은 제가 집안에서 살림만 하고
있다가 늘 밖에서 생활하기를 바랐는데, ......여
성리더십교육을 받으면서, 제가 한 단계, 업그
레이드 되는 점핑 포인트가 되었던 것 같습니
다.......리더십 교육을 통해서 내가 변해가는 모
습을 보았을 때 내가 너무너무 잘 왔구나라는
생각을 했고, 이러한 터닝 포인트와 점핑 포인
트가 이 적절한 시기에 탁 맞물려서 지금은 머
무르는 자리가 아닌 향할 수 있는 자리를 향하
려고 제가 많이 점핑을 하고 있답니다......그래
서 저는 나중에 사회복지에 있어서 여성이나
여성, 실버, 청소년에 관한 모든 것들을, 제가
협력하고 대변해 주는 그런 게 제 꿈입니다.
(서영희, 40대 초반, 주부)

사례 4) 아, 근데 이 교육이라 게...... 어떤 누
군가가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인생을 살면서
참 좋은 사람 한 사람 잘 만나서 자기 인생의

많은 상호 관련된 희망과 두려움의 체계, 소원과 만족의

체계, 기회와 위험의 체계 등이 발생한다고 보았다. 그리

고 이것들은 자연적 태도 안에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장

애를 극복하고, 계획을 세우고, 이것들을 실현시키도록 자

극한다고 설명한다(일상생활의 패러다임, 1998; 133).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본 논문에서는 여성리더십 교육이 여성들

의 기본적인 경험이라고 할 수 있는 ‘공포, 자기불신, 참신

함’ 등과 같은 <근본 근심>에서 벗어나 계획을 세우고 만

족과 기회 등을 실현시키도록 자극한다는 의미에서 사용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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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핑 포인트가 되기도 하면서 다운 포인트가 되
지 않고 터닝 포인트가 되기도 하는데, 저는 아
주 작은 것을 봤어요. 내 내면의 뭔가 숨겨져 있
을 수 있다는 것을...... 어찌 보면 내 것만 챙기
고, 나의 일만 열심히 하려던 제가 사회로 눈을
돌리게 되고, 타인에게 눈을 돌리게 되고. 그런
계기가 된 것 같아서......(석미자, 40대 중반, 전
문강사)

위 ‘사례 3’의 학습자는 이제까지 ‘주부’라는

집단적인 분류 속에 불안정한 주체로서 살아 온

자신으로부터 벗어나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사회

에 도전하고자 하는 의욕을 나타내고 있다. 그리

고 그러한 에너지는 가정을 넘어 사회로 향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사례 4’의 학습자는 인생이

라는 큰 그림 속에 자신을 놓음으로써 타자에 대

한 배려에 관심을 돌리며 진정한 삶을 향한 도전

의지를 나타내고 있다.

요컨대, 위의 사례들은 리더십교육이 여성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삶이 가지는 특별한 의미에 대

한 이해의 성찰과 자신들의 잠재적 특성을 찾는

통로가 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젠더적

차이를 강조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소위 주관적인

경험에 의한 인식의 실재(reality)로서, 여성리더

십의 전환적인 효과를 보여준다. 즉, 주체적 존재

로서 여성의 자아 회복이 타자에 대한 배려로써

전환되어 돌봄의 가치를 인식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

2. 함께 찾아가는 길에서...

여성들의 정체성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

존재한다(being in relationship with others)’는

입장은 대다수의 연구물로부터 입증되고 있다

(Caffarella & Olson, 1993). 그러나 여러 학자들

에 의해 지속적으로 주장되어 온 여성의 관계지

향적 특성은 ‘생득적’이기보다는 다분히 ‘사회적’

이며 ‘정치적’인 것을 반영한다는 것이다. 말하자

면, ‘사회적’이란 것은 사회화에 의한 것으로, 여

성의 심리적 특성을 교육을 통해 ‘여성적인 것’으

로 고정화시키도록 만들었다고 보는 것이며, ‘정

치적’이란 것은 상호관계에 있어 ‘조절된 권력’으

로의 특성이라고 보는 것이다.

가. 사회적 네트워크 형성

체험이 생활화되고 생활이 체험화되는 양자 사

이의 끊임없는 상호 전환이 일상생활의 주요한

모습이다(Lefèbvre, 1998). 다음 사례들은 교육을

매개로 형성된 관계가 일상의 중요한 체험이 되

며, 개인의 주요한 삶의 표현으로 구체화되고 있

음을 보여주고 있다.

사례 5) 이렇게 관심사가 맞는 친구들끼리
좀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만나서 그 분야에 대
해 좀 더 토론할 수 있고, 그리고 사업을 하거
나 서로 연계되는 네트워크 형성을 해서 경제
활동에서도 서로 윈윈이 될 수 있다는 것. 그
것이 굉장히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리더십
교육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인적 네트워크
형성이 되었죠.(김향숙, 40대 초반, 회사원)

사례 6) 결정적인 것은 사람들, 여러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을 만난 게 나한테는 큰 정말 행
운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람, 가만히 생각해
봤는데, 그냥 네트워크 형성이라는 거 거기에
대해서 깊은 의미를 두지 않았었는데, 여기에
오면서 아, 여기 있는 사람들은 정말 놓치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끝까지 정말 가고
싶다는 생각을 하기도 했어요.(최영미, 40대 후
반, 주부)

위 ‘사례 5, 6’에서는 공적 영역에서의 인프라

를 구축하고 있지 못한 현재 주부들이 미래를 위

한 자본의 형식으로써 네트워크 형성을 중요시하

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공적영역에서 노동의

소외로부터 오는 상실감의 해방구를 찾는 형식이

다. 물론 이러한 소외가 곧 일상생활 전반의 소

외를 의미하지는 않지만 여성들의 개별 인간으로

서 주체성을 회복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이에, 사회적 관계망을 형성함으로써 노동 그 자

체로부터의 소외를 사회적 관계를 원활히 하는

것으로 극복하려는 듯이 보인다.

나. 인맥 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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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 학습자들 간에 이루어지는 네트워크는 주

로 ‘공감’이라는 통로를 통해 매개된다. 이들의

‘공감’은 ‘돌봄’과 ‘조절된 권력’의 특성이 결합된

관계적 특성을 지니고 있었다. 공감 그 자체가

가진 순수성뿐만 아니라, 사회적 요구와 개인적

열망이 일치되는 곳에서 주로 일어나는 관계망

형성에 대한 의지가 ‘적합성에 의한 발로’에 의해

일어난 것이라 볼 수 있다. 이는 도움의 가능성

을 점치며 관계를 형성·지속해 나가는 일종의

‘조절된 권력’이다. 성인여성학습자들의 이러한

특성이 경우에 따라, 부정적 형식을 띤 또다른

형식의 네트워크인 인맥 형성을 위한 행위로써

보여질 수 있다.

사례 7) 그러니까 물론 이제 저도 목적이 있
는 거예요. 근데 (여기 오는 사람들을 보면)어
떻게 보면 뭔가를 배우고 싶고 이런 게 있지
만, 그걸 떠나서 자기 개인적인 어떤 영역을
넓힌다거나 자기 개인적인 어떤 자리 욕심, 이
런 게 조금씩, 중반 지나면서 조금씩 아, 이런
부분도 있지만 조금씩, 조금씩 여자분들이 모
이다보니까 너무 좋은 점들이 많은 반면에, 조
금씩 이렇게 뭐가 걸린다고 해야 되나? 그런
것들에 대한 단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중
간에 어떤 분을 기점으로 그 주변에 패거리가
생긴다고 그래야 되나? 그래서 거기에 끼지
못하는 분들이 생기시고, 괜히 뭔가 분위기가
뭐, 딱히 드러내놓고 이런 분위기가 아니었지
만 조금 그런 게 중반 이후, 막판 치달으면서
는 없잖아 생겼던 것 같고요.(백미정, 40대 초
반, 주부)

사례 8) 전에 어디인지 정말 경력도 있고 나
름 상담 공부도 좀 하고 이랬기 때문에 여러
군데 취업의 문을 두드려봤는데, 안되더라
고......이상하게 면접까지 다 갔는데도 불구하
고 면접이 잘 안되더라고요. 그게 이제 A관내
였거든요. 그런데 그, 사담이지만 나중에 들은
이야기이지만, 아직까지 A지역에서는 인맥이
좌우한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사실 또 인맥은 꽝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교육을 받고 한 복지관에 면접을 받는데, 이제
면접장에 네 사람이 면접에 왔더라고. 그랬는
데, 제가 된 거예요.(차이영, 40대 중반, 회사
원)

위의 ‘사례 7’은 암묵적 소외를 불러일으키는

일종의 ‘공모관계(complicitė)’(Bourdieu, 2003)에

서 오는 권력관계와 유사하다. 말하자면, 유사한

계급위치에서 이루어진 집단인 ‘장(field)’은 결코

전체 사회적 위치와 무관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는 ‘경계 지워진 소집단’의 특성을 가진 것으로

같은 무리에 속하지만 결코 같은 위치에 있을 수

없는 것을 말한다. 위 ‘사례 7’은 여성리더십교육

학습자들은 같은 집단의 구성원이지만, 모두가

같은 위치를 점할 수 없기에, 집단내의 또다른

형식의 권력관계가 형성될 가능성을 나타낸다는

의미에서 Bourdieu의 ‘장’의 개념과 유사하다.

‘사례 8’은 배타적인 집단 형성이 여성주체로

서 개별 인간의 인식을 무력화시키며 사회 조직

속에서 이중적 정체성을 드러내도록 사회화시킬

수 있음을 나타낸다. 완전한 소속감을 발달시키

기 위해서 경우에 따라 배타성(Noddings, 1984)

은 필요하다. 그러나 지나친 배타성은 또다른 형

식의 권력관계를 형성할 뿐이다. 여성교육의 궁

극적인 목표는 “사고의 변화와 권력의 관계를 변

화시키기 위해”(Davies, 1990) 도전하는 것이다.

그리고 성인교육에서 리더십이란 창조하고자 하

는 미래에 대해 공유된 그림을 갖게 하는 것이다

(Senge, 1996). 이러한 맥락에서 여성교육이 또는

여성리더십 교육이 전통적인 억압의 형식을 완전

히 벗어버리지 못하고 기존의 억압기제를 지속적

으로 순환시켜 나가는 매개체가 된다면, 또다른

불평등의 재생산 기제가 될 수 있다.

Ⅳ. 진정한 여성 리더를 찾아서...

1. ‘신뢰의 리더’로서 여성 리더십

진정한 리더의 특성 중 하나는 ‘신뢰를 형성하

는 것’이다. 신뢰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섬김’, ‘공

유’, ‘진정성’, ‘자신감’ 등과 같은 덕목을 실천하

는 것이다.

가. 섬김의 리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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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nter(2006)는 리더십을 “타인의 최선 (greatest

good)을 지향하는 방향으로 영향력을 발휘하는

능력”이라고 정의하며 섬기는 리더십을 강조한

다. 다른 구성원들이 공동의 목표를 이루어 나가

는데 있어 정신적 육체적으로 지치지 않도록 환

경을 조성해 주고 도와주는 리더십이다. 결국 인

간 존중을 바탕으로 다른 구성원들이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이끌어 주는 것이 섬

김 리더십의 요체이다(문형남·문승권, 2005; 147).

사례 9) 리더로서 자질은 첫째는 부지런해야 되
고, 자기가 먼저 솔선수범을 해야 되고. 솔선수범
한다는 것이 실천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
슨 일이든 입으로만 리더가 되는 것이 아니고, 몸
으로, 사회봉사도 자기가 직접 해보고, 정말 낮은
곳에, 그냥 앞에서만 모든 사람을 끌어가는 게 아
니라, 뒤에 서서, 그 다음에 잘 이끌어나갈 수 있
도록 뒷받침도 해주고 그 분들을 섬길 줄 아는 그
런 리더...... 그래야만 아! 내가 저 사람을 믿어도
되겠다. 저분이라면 따라가도 되겠다. 그런 분들이
자기를 섬겨주고, 자기를 아껴주고, 자기를 이해해
주는 그런 리더는 누구든지 그런 사람을 따르고
존경하려고...... 실천하는 리더, 그게 저는 리더의
자질이지 않나?하는 생각을...... 저도 사실은 그런
역량을 다 갖고 있지 못하지만...... 자격이 아직 많
이 부족합니다.(옥경숙, 50대 초반, 학원장)

사례 10) 여기에서 사람이 밑에서 뭔가를 섬긴
다라는 것은 그러니까 누군가를 이렇게 해 준다는
것은 하나의 리더십이 있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여성리더십은 어떤 것인지...... 단
순히 리더로서 끌고 간다는 게 아니고...... 끌고 가
서 가는 게 아니고 함께 가는 게 리더더라고요......
예전에 전 제가 너무 강했었어요. 강했는데, 그리
고 어떤 일을 했을 때 그게 모두 내가 잘해서 된
다고 생각했었거든요. 그런데 내가 잘나서 된 것
만은 아니라는 것을 느꼈고,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느꼈어요. 리더라는 것도
혼자서 끌고 가는 것이 아니고...... 같이 갈 수 있
는 그 마음...... 옆에든, 아래든, 밑에 있는 그 사람
들이 가고자하는 그 마음을 끌어올릴 수 있는, 그
힘을 올려 주는 것 그거라고 느낀 거예요.(권연희,
30대 초반, NGO활동가)

성인학습자들은 여성 리더들이 구성원들을 뒷

받침 해 주고, 아끼고, 이해하고, 존경심을 불러

일으킬 수 있도록 실천하는 것과 같이, 구성원들

을 섬길 줄 아는 리더적 특성을 갖기를 바란다

(사례 9). 또한 여성들은 ‘함께 가는 리더, 또는

함께 갈 수 있는 마음을 불러일으키는 리더’로서

파트너십을 발휘하며 동반자적 관계를 형성하는

리더를 진정한 리더의 특성으로 언급한다(사례

10). 이는 근본적으로 신뢰를 바탕으로 한 ‘섬김’

의 리더를 말한다.

나. 진정한 리더의 자신감

다음 사례들은 성인학습자들은 ‘신뢰’를 기반

으로 한 리더십을 진정한 리더십으로 보고 있음

을 나타낸다. ‘여성적 리더십 또는 전환적 리더

십’과 같은 맥락에 있는 ‘신뢰의 리더십’은 진정

한 여성적 기질을 이상적인 리더십으로 전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사례 11) 제가 보는 리더로서의 중요한 자
질은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사람. 아, 이성적이
고 합리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사람. 판단력이
정확해야 되고, 어, 성실해야 되고. 뭐라고 할
까? 자신감이죠. 사심이 좀 없이 조직을 위해
서 그렇게 일하시는 분들 진정성이요. 여러 가
지가 필요하지만 그중에 제일 뭐냐고 얘기하
면은...... 그 사람이 헤매지 않게 일을 하도록
만들어주는 사람...... 리더의 자리에 있다고 하
면, 밑의 사람들을 잘 챙기고 ...... 일도 잘 진
행을 하고 이 사람 얘기도 들어보고 저 사람
얘기도 들어 보고. 또 처음 와서 어색한 사람
한테는 전화도 한 통 해 주고, 잘 지내는지 찾
아가 보기도 하고. 아, 나는 이게 좀 당연하다
정상이다라고 생각하는데......(이성희, 30대 중
반, 회사원)

사례 12) 실력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카
리스마도 있어야 된다고 하고, 그러면 카리스
마도 실력이잖아요. 모든 게 저는 이제 사람
보는 게 서로 신뢰라고 생각하거든요...... 다
갖추지 않았다라고 하더라고 사람이 따르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그 리더에 대한 무
한한 신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 그
사람 속에는 저 리더가 똑똑해서 신뢰하는 사
람도 있을 것이고, 저 사람은 아주 인자하고
덕이 많아서 좋아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건강하니까 이렇게 다 있지만......그런
데 그 신뢰가 없다면 리더가 하는 모든 행동
이 그렇게 보이기 시작한다면 아무리 맘에 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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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도 깨지게 되어 있어요.(정민기, 50대 초반,
회사원)

‘사례 11’은 진정한 리더의 자신감은 ‘이성적이

고 합리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으로서, 자신감과

함께, 조직을 위해서 사심 없이 진정성을 발휘하

며, 구성원들이 헤매지 않게 일을 하도록 리더십

을 발휘하는 것으로부터 나온다고 강조한다. ‘사

례 12’는 리더는 실력도, 카리스마도 있어야 하지

만, 그 바탕에 신뢰가 있어야 한다고 본다. 신뢰

의 여부에 따라 실력의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결국, 진정한 리더로서의 자신감은 구성원들의

신뢰로부터 나옴을 강조한다.

2. ‘권력의 리더’로서 여성 리더십

기본적으로 여성주의적 리더십은 권력지향적인

특성에서 비롯된 관료지향적 리더십에 도전한다.

이는 전통적인 가부장적 특성을 지닌 리더십의

불합리적인 특성을 발견하고, 보다 공동체적이며

수평적인 팀 중심의 구조를 전제로 한다. 조직

구성원들을 동등한 인격체로서 바라보며 유기적

관계를 통해 조직의 목적을 달성하려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여성주의적 리더십의 한계

로 자주 거론되는 것이 평등과 정의에 대한 논의

를 배제하고 있다는 것이며, 많은 영역에서 실제

여성의 관점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에는 여전히

미흡하다는 것이다. 그런 면에서, 다음의 사례들

은 여성주의적 시각에서 여성들의 권력 지향적

특성을 이해할 수 있게 한다.

가. 자신과 타자에 대한 배려지향적 권력특성

기본적으로 여성주의적 접근은 여성 억압에 기

여하는 사회구조와 규범에 저항하고 수정하도록

요구하며, 여성적인 것을 정치적인 것으로 전환

하며, 여성들의 권한부여와 함께 힘 갖추기를 강

조한다. 여성주의적 시각에서 힘 갖추기는 지배

와 착취를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과 타자를 위

한 일종의 힘 기르기이다.

사례 13) 교육을 이수함으로써 저도 정치에
한 번 도전을 해봐야 되겠다는 그런 또 의지
와 각오가 있어서, 제가 사실은 비례대표 서류
를 넣었습니다. 넣었는데, 사실은 봉사한 걸로
만 이게 전부가 아니고 우리나라 정치라는 것
은 자기 당의 기여도를 가지고 그, 사람들을
공천을 주고 하는 그런 제도가 이번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질타도, 당 차원에서 질타
도 많이 받고, 봉사하는 사람들 자세로는 봉사
만 열심히 하다보면 우리도 더 좋은 일이 있
지 않느냐하고 우리가 열심히 지역에서 봉사
를 했습니다만, ‘정치세계라는 곳은 그런 세계
가 아니었다’하는 것을 제가 새삼 느끼게 됐습
니다.(홍경미, 50대 중반, 사업가)

사례 14) 저는 정치 단체활동을 가장 했으면
싶어요. 요즘 주부들도 얼마든지 여성 당선율
이 굉장히 높아졌다고 하더라고요......기분은
좋은데 오히려 그게 ‘누’가 되지 않을까? 괜히
더 잘하지도 못하는 여성들이 나서서 더 욕먹
지는 않을까 이런 우려와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정치 참여하기 전에 시민단체 활동,
봉사라던가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좀 더 역량
을 발휘하면, 나중에 정치 참여를 하거나 어떤
분야에 가도 정말 남자 못지않은 여성 리더십
을 가진 어떤 그런 CEO 내지는 정치인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는 시민단
체 활동 이런데서 마음껏 여성들이 리더십을
발휘하면. 정치참여라든가, 그 외 CEO라든가
이런 기회는 충분히 온다고 생각을 합니다.(차
이영, 40대 중반, 회사원)

위 사례들은 여성들의 정치 참여 특성을 파악

할 수 있다. 이들의 정치입문 동기는 타자에 돌

봄과 배려로서 봉사적 특성이 강하다. 이들은 정

치를 봉사의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이라고 보며,

열심히 봉사하다보면 좋은 정치인이 되고, 훌륭

한 여성 리더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는 기

존의 상명하달식의 전통적인 리더십 스타일보다

는 섬김 리더십과 같은 스타일을 드러내는 것으

로, 오늘날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문형남·문승권,

2005; 146) 리더십 특성이다. 이러한 권력에 관한

논의가 중요한 것은 “언제나 국지적이고 불안정

한 것일망정 권력의 여러 상태를 끊임없이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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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은 서로 불균등한 세력관계들의 움직이는

받침돌이기 때문”(Foucault, 1997; 107)이다. Foucault

는 권력은 도처에서 발생하며, 주어진 한 사회에

서 복잡한 전략적 상황에 부여되는 이름이라고

설명한다. 그는 정치와 전쟁을 불균형하고 이질

적이며 불안정하고 긴장된 세력관계들을 통합하

기 위한, 그러나 어느 한쪽으로 기울기 쉬운 두

전략(1997; 107)이라고 설명한다. 이러한 차원에

서 여성들의 정치참여는 기존의 가부장적 사회로

부터 오는 불평등한 권력관계에 대한 저항이며,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권력을 평형상태로 유지

하기 위한 새로운 전략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위

사례들은 권력에 접근하는 방식이 봉사와 섬김이

라는 측면에서 기존의 억압의 기제로써 사용된

권력의 형식과는 다른 특성을 지닌다.

나. 또다른 경계짓기 특성

Hurty(1995)는 여성리더들의 권력의 특성을 타

인에게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과 함께 하는

‘공동실천적 권력(conactive power)'이라고 설명

한다. 이는 리더십을 온전한 파트너십을 발휘하

는 것으로 보며, 타인에 대한 책임감과 타인의

권한부여를 통해 함께 팀워크를 형성하는 것으로

본다. 이러한 리더십의 특성은 Grundy(1993)가

부르는 ‘해방적 실천’의 형식을 띤다. 이는 여성

주의 리더십 이론과 유사하며, 본질적으로 비판

적인 사고, 자유를 추구하고, 불평등과 불의에 저

항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리더들은 타인과 함

께 목적과 목표를 협상하고 지속적인 자기 반성

적 사고를 추구하며, 타인과 비판적인 반성을 공

유하며 조화로운 커뮤니케이션을 보장한다. 그러

나 이러한 리더의 특성이 남녀 젠더간의 관계에

서와 동성집단 내부의 관계에서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사례 15) 이번 교육을 통해서 조금 더, 조금 더
이제 올라가는 것......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오
시는 분들도 있고, 영업적인 목적을 가지고 오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소통이 아니라, 어떤 목적이
있는 것 같아서, 그건 조금 제가 보기에는 그건 좀

그렇더라구요.(이성희, 30대 중반, 회사원)

사례 16) 리더십 교육 끝난 후에 회장단을 뽑지
않습니까?......아, 회장을 추천하고 뽑고 그런 과정
에서도 무슨 불미스러운 일도 있었지만 그걸 제쳐
두고 회장이 되었으면은 자기가 해야 할 일을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회장이 하는 일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믿고 따라주기로 했거든요. 그런데 회
장단들이 모든 면에서 일이나 지식 뭐, 그런 면에
서 리더로서의 자질이 안 보이는 거예요. 회장과
부회장과 밑에 그 부장들과의 사이가 이런 게 원
만해야 되는데 그런 것에서부터 어긋나기 시작해
서 자기 혼자만의 영역으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걸 나눠야 되고, 같이 공유하면서 일을 해야 되
는데, 혼자만의 영역에서 빠져나오지를 못하는 거
예요. 그런 면에서 조금 그, 많은 트러블도 있었
고......(오연숙, 40대 초반, 주부)

위의 성인 학습자들은 ‘여성 리더십 교육’을

매개로 한 동질집단이지만, 집단 내부의 이질성

으로 인해 갈등을 겪고 있다. 이는 남성 대 여성

이라는 큰 그림 속에서 나타난 권력지향적 특성

(예를 들면, ‘사례 13, 14’)과는 또다른 형식의 권

력지향적 특성을 보여주고 있다. 여성집단 내부

의 “권력의 차이의 강조는 기존의 지배집단의 특

권을 정당화하는 도덕적 구조에 도전하기 보다는

차별을 재생산하는 데 사용될 수 있는 위험을 내

포하고 있다”(이상화, 1999). 여성이라는 동질적

집단을 형성하고 있지만, 서로 다른 사회적 위치

에서 오는 심리적 위계화가 여성학습자집단 내부

의 권력적 차이를 발생하며 갈등을 드러낸다.

위 ‘사례 15’의 경우, 여성리더십 교육의 장이

그 동안 배제되어 온 여성들의 가치 및 체험, 그

리고 행동방식과 같은 여성적인 것의 장점을 발

견하기 보다는, 단순히 인맥 형성을 위한 도구로

써 활용되고 있음을 우려하고 있다. 또한 ‘사례

16’의 경우, 리더를 하나의 특권적 지위로서만 여

기고, 그 주어진 의무에 대해서는 불성실한 여성

리더들에 대한 불만을 나타낸다. 이러한 불만은

전통적으로 권력을 가지지 못한 여성들이 권력에

대해 종종 모순적인 감정을 드러내는데, 특히 일



오 경 희ㆍ박 신 영

- 366 -

방적인 지배와 관련되어진 권력을 혐오하고 믿지

않는다(Adler, Laney, & Packer, 1993)는 맥락에

서 이해될 수 있다. 동성으로 이루어진 여성리더

십교육의 학습자들은 여성 대 남성이라는 절대적

다름을 강조하는 것으로 연대의식을 가지지만,

동성내의 절대적 다름은 연대의식보다는 새로운

분열과 갈등을 일으키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Ⅴ. 결 론

본 연구는 여성리더십 교육이 성인학습자들에

게 어떤 교육적 경험을 제공하며, 그 경험의 특

성은 어떠한지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부산광역시 P기관의 여성리더십교육과정을 이수

한 성인학습자 15명을 선정하여 인터뷰하였다.

인터뷰 결과, 이들의 교육적 경험을 크게 두 범

주로 나눌 수 있었다.

먼저, 성인교육의 본질적 의미라고 할 수 있는

‘잃어버린 자아 찾기’의 또다른 형식의 통로가 되

고 있었다. 리더십 교육은 성인여성학습자들에게

자신감을 회복하며, 타자에 대한 관심과 배려를

가짐으로써 보다 넓은 세계와의 만남을 추구하는

중요한 계기를 제공했다. 또한 사회적 네트워크

형성하는 통로가 되었으며, 이러한 네트워크는

여성들의 소외(예를 들면, 노동으로부터 소외, 공

적 영역에서의 사회적 소외 등)를 완화, 서로 도

움의 관계를 형성하는 주요한 매개체가 되고 있

었다. 그러나 이러한 긍정적인 측면과 더불어,

‘패거리 문화’와 같은 부정적 형식을 띤 또다른

형식의 네트워크인 인맥 형성을 위한 통로로써

활용되어질 여지를 남기고 있었다.

다음으로, 리더십 측면에서 진정한 여성 리더

의 특성이 무엇인지를 학습하는 장이 되고 있었

다. 리더십 교육을 통해 학습자들은 여성들이 ‘신

뢰의 리더’가 되기를 기대했다. 신뢰의 리더는 섬

김의 리더를 말하며, 이러한 신뢰의 리더들은 진

정한 리더로서의 자신감을 가지는 것을 말한다.

또한 이들은 여성리더들이 ‘권력의 리더’가 될 가

능성이 있음을 강조했다. 말하자면, 여성주의 시

각에서 ‘권력의 리더’는 자신과 타자에 대한 배려

지향적 권력 특성을 나타내지만, 때로는 여성집

단 내부의 갈등으로 인해 경계지향적 권력의 특

성을 나타낼 수 있음을 우려했다. 왜냐하면, 여성

들은 그 동안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등한 위

치에 있었으며, 따라서 여성들의 경험의 차이에

대한 실질적 평등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여성리더

들의 권한과 힘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

다. 그러나 권력이 여성이라는 동질성 집단 내의

억압과 소외, 그리고 갈등의 기제로써 작용할 수

도 있기에 이를 경계했다.

이러한 연구 결과들은 여성 교육의 체험으로부

터 새로운 비전을 찾는 것으로, 기존에 배제되었

던 리더십에서의 여성적 가치에 대한 새로운 시

각을 제공한다. 또한 젠더 간의 차이를 넘어 젠

더 내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여성들의 공유와 경계

의 특성을 파악하는 것으로, 이후 보다 폭넓은

여성교육 연구를 위한 의미 있는 자료로써 기여

할 것이라 여긴다. 또한 기존의 여성 대 남성이

라는 이분법적 담론에서 보여준 여성들의 세력화

나 기존 사회체제 및 교육체제의 강력한 변화 촉

구보다는 ‘차이를 통한 공존’의 방안을 다각적인

측면에서 찾는데 기여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젠더 간의 차이뿐만 아니라

젠더 내에 편입된 개인에 대한 다각적 접근의 연

구를 촉구한다. 이제는 어떤 장(field)에서도 소외,

억압, 저항보다는 우리 모두가 공동으로 추구해

야 하는 협동적인 “진실의 체제(a regime of

truth)"(English & Irving, 2008)를 위해 이기적이

지 않도록 경계할 필요가 있다. 이때 본 연구의

내용들은 여성교육의 다각적 접근을 위한 의미

있는 자료로써 기여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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